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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기관리역량과 취업준비행동과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규명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연구대상자는 J도 및 G시에 소재한 3개 대학교 4학년 간호대학생 190명이다. 수집

된 자료로 SPSS 26.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분석,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및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 자기관리역량은 학업적 자기효능감, 취업준비행동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취업준비행동과 정적상관을 보였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자기관리역량과 취업준비행동 사이에서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냈고, 자기관리역량 및 학업적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을수록 취업준비행동 수준이 높아지며, 취업준비행동을 설

명하는 설명력(R2)은 34%이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취업준비행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자기관리역량 함양 및 

이를 통해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유도할 수 있는 통합적인 전략 마련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 학생, 자기관리, 자기효능감, 취업, 매개효과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 of academic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management competency and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of 

senior nursing students.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6.0 program, frequency analysis,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s a result of the study, self-management 

competency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academic self-efficacy,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and academic self-efficacy with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Academic 

self-efficacy showed a partial mediating effect between self-management competency and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The higher the level of self-management competency and 

academic self-efficacy, the higher the level of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and the 

explanatory power (R2) was 34%. Therefore, it suggests that it is important to develop 

self-management competency and to prepare an integrated strategy that can induce a sense of 

academic self-efficacy in order to promote the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of nursing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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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취업준비행동이란 대학 졸업 후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일자리에 대한 정보탐색 및 대안마련 등 대학생이 

진로를 위해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노력 등의 개념이다

[1]. 대학에서는 교양과 전공학습을 확대해가면서 진로 

탐색과정 및 준비를 통해 흥미와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2]. 취업을 위한 준비과정이 

철저한 대학생은 첫 직장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보였

으나[3]. 적절한 진로와 취업준비행동 없는 간호대학생의

경우 첫 직장에서 낮은 업무만족도와 높은 조기이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3,4]. 최근 인구노령화 등으로 

인한 간호사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신규간호사

공급을 늘리고자 간호학과 신설 및 입학정원을 확대하

였지만, 졸업 후 신규간호사가 적응하지 못하고 조기

이직 및 이탈의 문제가 많아, 신규간호사가 직업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취업 및 진로준비행동

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5]. 

한편, 자기관리역량은 자신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기준으로 개인적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을 모니터링 하는 등 자신을 조절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으며[6], 대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대학교

육의 효과성 및 취업·진로와도 상당한 연관이 있다[6] 

또한 자기관리역량은 취업이나 진로를 위해서 목표의 

설정 및 달성을 위한 학습전략, 목표를 구체화 시키고 

학습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시간관리 등과 관련된

영역이다[7]. 선행연구에 따르면, 자기관리역량이 높을

수록 취업의 질이 더 좋은 것으로 보고되며[8], 간호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기관리역량이 높은

학생은 학과 및 실습 민족도가 높았고, 대인관계능력 및 

의사소통능력과도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9]. 또한 자

기관리의 일부로 볼 수 있는 시간관리를 잘하는 간호대

학생은 목표에 따라 계획을 세우고 수행하기 때문에,

시간관리가 취약한 유형에 비해 자기효능감이 유의하게 

높았다[10]. 이와 같이, 자기관리역량은 자신의 생활 속

에서 시간 및 스트레스 관리기법 등의 성공적 경험을

통해 자존감 및 성취감을 맛보게 함으로써[6], 결과적으로

자기효능감의 획득과도 연계됨을 유추할 수 있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이란 학습자가 학업적 과제를 수행

하는데 필요한 행위를 스스로 조직 및 실행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내리는 판단으로[11,12], 학업수행에

대한 자기효능감이라고 할 수 있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은 도전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이를 위해, 주의집중과 노력을 보이기 때문에, 자기조절

과정을 통해 높은 학업 수준을 수행하는데 직·간접적

으로 영향을 미친다[12]. 더불어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습자가 새로운 상황에 직면할 때 그 지식 및 기술을 

학습하고 수행하게 하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13], 학업

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간호대학생은 취업준비가 필요한 

상황에 직면할 때에도 이를 위한 높은 수행 수준을 기대

할 수 있다[14]. 즉 자신에게 주어진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인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진로를 

대처할 수 있는 진로적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15]. 선행연구를 고찰하면, 학교생활에서 높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성공적인 취업 및 직업 획득의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고[16],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대학생

은 본인이 지각하는 진로의 장애를 완화시켜서 진로 포

부의 수준을 향상시켰다[17].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

탕으로 직업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수행수준을 의

미하는 진로태도성숙 및 진로준비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4]. 또한 대학생의 따라서 

학업적 효능감은 취업준비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주요 

변인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간 간호학과의 경우 타 전공과 비교할 때 비교적

높은 취업률과 고용안정성이 유지되는 사회적 추세로 

인하여 계획적인 취업준비 보다는 의료기관의 채용정보에

주로 의존해왔다[18]. 하지만 최근 간호학과 입학정원 

확대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신규간호사가 10만 명 

추가 배출될 예정이며[19], 졸업예정 간호대학생들은 

대학이나 일부 상급종합병원 등의 쏠림현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20]. 따라서 간호대학생도 취업을 위하여 

학점 및 토익 관리 뿐 아니라 다방면의 간호사 취업분야

의 탐색과 동시에 각 분야에 적절한 취업준비행동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21].   

최근까지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취업준비

행동에 관련된 요인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진로성숙도

및 직업가치관[18,22],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20], 

취업불안[23],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배경변인, 진로탐색

행동 및 경력개발[24] 등이 있다. 이들 요인이 간호대

학생의 졸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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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자기관리역량이 취업준비행동에 영항을 미칠 때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상기의 기술내용에 의하면 학업적 자기효능감

은 간호대학생의 취업 및 진로목표 결정 및 실행에 대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바, 본 연구에서

는 성공적 학업 및 취업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고, 간호대학생의 취업

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차원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간호대학생에게 적

절한 취업지도전략 및 통합적 취업지원방안을 마련하

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자기관리역량,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취업준비행동 정도를 확인한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관리역량,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취업준비행동 정도를

확인한다.

셋째, 대상자의 자기관리역량, 학업적 자기효능감,

취업준비행동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넷째, 대상자의 자기관리역량과 취업준비행동의 관계

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4학년 간호대학생의 자기관리역량과 취업

준비행동과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횡단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의 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편의추출 방법을 통해 J 도 및 G시 

소재의 3개 학교를 선정 후 간호학과에 다니고 있는

졸업학년인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회귀

분석을 위한 적정 표본크기 산정을 하기 위한 최소 표본의

크기[25]는 유의수준 .05, 통계적 검정력 .95, 효과크기 

.15로, G power 3.1.2 program을 이용하였고, 그 결과

적절한 수는 160개 이었다. 결측치 10% 이상인 경우

[26] 및 회수율을 감안한 결과 약 20%의 탈락률을 고려해

총 2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그 중 응답이 불성실

한 10부를 제외하고 190부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이용

하였다.

2.3 자료수집방법 및 윤리적 고려

자료수집 기간은 2021년 6월 1일부터 6월 25일까지 

수행되었고, 각 학교의 학장 및 학과장에게 연구의 목적

과 취지를 설명한 후, 절차에 따라 자료수집에 관한

허락을 득하였다. 연구에 대한 목적과 취지를 듣고 본 

연구에 참여 하기로 결정한 학생을 대상으로 서면으로 

동의서를 받고 설문을 시행하였다. 설문 도중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 설문을 중단할 수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한 후 시행하였다. 회수된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될 

것이며, 연구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음을 자세히 

설명한 후 밀봉하여 수거하였다.

2.4 연구도구

2.4.1 자기관리역량

자기관리역량 측정도구는 Hellriegel과 Slocum[27]

이 개발한 도구를 Kim[28]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정·

보완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이 도구는 총 10

문항으로 구성되어있고,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관리역량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Kim[28]의 연구

에서 Cronbach's ɑ값은 .80이었으며, 본 연구의 신뢰

도는 Cronbach α값은 .87이었다

2.4.2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적 자기효능감 측정도구는 Lim[29]이 Yang[30]와

Lee[31]의 도구를 토대로 개발하여 내용타당도를 검증

하여 5문항으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부터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Lim[29]의 연구에서 Cronbach’s α값은 .77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값은 .81이었다.

2.4.3 취업준비행동

취업준비행동은 Han[32]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

한 설문지를 Yim[33]이 수정 및 보완한 도구로 8문항

으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부터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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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높을수록 취업준비행동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Yim[33]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값은 .81

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값은 .76이었다. 

2.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6.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자기관리역량,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취업준비행동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이용하였다. 

둘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관리역량, 학업적 효능

감, 취업준비행동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t-test, 

ANOVA를 시행하였다. 

셋째, 자기관리역량,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취업준비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를 산출하였다. 

셋째, 자기관리역량과 취업준비행동과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을 확인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성별

은 여학생이 151명(79.5%), 남학생이 39명(20.5%), 미

편입 학생이 178명(93.7%), 편입학생이 12명(6.3%)명 

이었다. 취업준비기간은 6개월 미만이 99명(52.1%), 6

∼12개월 미만이 65명(34.2%), 12∼24개월 미만이

20명(10.5%)이었다. 학점은 3.5∼4.0미만이 86명(45.3%), 

3.0∼3.5미만이 63명(33.2%), 4.0이상이 27명(14.2%) 이

었으며, 전공만족도는 만족이 145명(76.3%), 매우만족

이 34명(17.9%), 불만족이 11명(5.8%)이었다. 

3.2 자기관리역량, 학업적 자기효능감, 취업준비행동 정도

연구 변인들의 기술통계를 확인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자기관리역량의 평균은 3.71점(SD=.49),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평균은 3.49점(SD=.60), 취업준비행동의 

평균은 3.07점(SD=.59)이었다. 

Table 1. Subjects’ General Characteristics

    (N=190)

Variables Categories n(%)

Gender
Female 151(79.5)

Male 39(20.5)

Transfer

status

No 178(93.7)

Yes 12(6.3)

Period of preparation 

for employment

(month)

<6 99(52.1)

6∼<12 65(34.2)

12∼<24 20(10.5)

≥24 6(3.2)

Grades

<3.0 14(7.4)

3.0∼<3.5 63(33.2)

3.5∼<4.0 86(45.3)

≥4.0 27(14.2)

Major satisfaction

Dissatisfied 11(5.8)

Satisfied 145(76.3)

Very satisfied 34(17.9)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Measurement 

Variables                      (N=190)

Variables Range Mean±SD

Self-management

competency
1∼5 3.71±.49

Academic self-efficacy 1∼5 3.49±.60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1∼5 3.07±.59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관리역량, 학업적 자기

효능감, 취업준비행동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역량관리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학점에 따라 자기관리역량에 

차이를 보였고, 사후검증 실시결과 4.0이상인 경우가 

3.0∼3.5미만인 경우보다 유의하게 자기관리역량 수준

이 높았다(F=4.20, p=.007).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학점과 전공만족도에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증 실시결과 4.0이상인 경우가 

3.0미만, 3.0∼3.5미만 그리고, 3.5∼4.0미만 경우 보다 

유의하게 학업적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았고(F=10.72, 

p<.001), 전공에 매우 만족하는 그룹이 불만족하는 그룹

보다 유의하게 학업적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았다

(F=3.46, p=.033). 일반적특성에 따른 취업준비행동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취업준비기간과 학점에서 취업준비

행동의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증 실시결과 취업준비기간

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학점에서는 4.0이상이 

3.0미만, 3.0∼3.5미만 그리고, 3.5∼4.0미만 보다 유의

하게 취업준비행동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9.26,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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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egree of Self-management competency Employment, Academic Self-efficacy and 

Preparation Behavior by General Characteristics                             (N=190)

Variables Categories

Self-management

competency
Academic self-efficacy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M±SD
t/F(p)

(Scheffe)
M±SD

t/F(p)

(Scheffe)
M±SD

t/F(p)

(Scheffe)

Gender
Female 3.69±.46 -1.15

(p=.256)

3.45±.58 -1.79

(p=.074)

3.05±.59 -.79

(p=.429)Male 3.81±.59 3.65±.64 3.14±.60

Transfer

status

No 3.73±.50 1.56

(p=.121)

3.50±.60 .56

(p=.577)

3.09±.60 1.64

(p=.103)Yes 3.50±.32 3.40±.63 2.80±.43

Period of 

preparation for 

employment

(month)

<6 3.67±.55

1.74

(p=.161)

3.44±.67

.71

(p=.549)

2.94±.65

4.45

(p=.005)

6≤∼<12 3.70±.38 3.51±.48 3.16±.43

12≤∼<24 3.90±.42 3.62±.52 3.28±.36

≥24 3.95±.73 3.67±.79 3.54±1.02

Grades

<3.0a 3.58±.58

4.20

(p=.007)

d>b

3.07±.68

10.72

(p<.001)

d>a,b,c

2.74±.53

9.26

(p<.001)

d>a,b,c

3.0≤∼<3.5b 3.59±.53 3.35±.57 2.93±.54

3.5≤∼<4.0c 3.75±.40 3.52±.55 3.08±.52

≥4.0d 3.95±.52 3.97±.50 3.53±.69

Major satisfaction

Dissatisfieda 3.79±.54
1.86

(p=.159)

3.13±.58 3.46

(p=.033)

c>a

2.97±.46
.51

(p=.603)
Satisfiedb 3.68±.48 3.48±.56 3.06±.59

Very satisfiedc 3.85±.49 3.66±.72 3.15±.62

3.4 자기관리역량, 학업적 자기효능감, 취업준비행동의 

상관관계

자기관리역량,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취업준비행동과의

상관관계를 검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자기관리

역량은 학업적 자기효능감(r=.61, p<.001), 취업준비

행동과 정적상관(r=.47, p<.001)을 나타냈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취업준비행동과 정적상관(r=.55, p<.001)을

나타냈다.

Table 4.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N=190)

Variables 1 2 3

1 1

2
.61

(p<.001)
1

3
.47

(p<.001)

.55

(p<.001)
1

1. Self-management competency, 2. Academic self-efficacy, 

3.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3.5 자기관리역량과 취업준비행동과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자기관리역량과 취업준비행동과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Baron과 

Kenny[34]의 회귀분석에 근거한 매개효과검증과 함께 

Sobel test[35]를 사용하였다.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공차한계(Tolerance)에서는 .63~1.0으로 .10이상

이었으며, 분산팽창인자(VIF)는 1.0~1.6로 10미만으로,

다중공선선 문제는 없었다. 또한 Durbin-Watson 지수가

1.85로 2.0에 가까워 모형의 오차항 간에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정규성 분포를 만족하였다. 따라서

매개효과 검정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1단계에서 자기관리역량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며, 자기관리

역량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점수가

높아졌다(β=.61, p<.001). 자기관리역량이 학업적 자기

효능감을 설명하는 설명력(R2)은 37%이다.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2단계에서 자기

관리역량은 취업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며, 

자기관리역량을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취업준비행동의 

수준이 높아졌다(β=.47, p<.001). 자기관리역량이 취업

준비행동을 설명하는 설명력(R2)은 22.0%이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자기관리역량(β=.21, p=.006)과

학업적 자기효능감(β=.43, p<.001) 모두 간호대학생의 

취업준비행동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

었고, 자기관리역량이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력도 

감소하여,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자기관리역량이 취업

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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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Mediating Effect of Academic self-efficacy in the Relation between of Self-management 

competency and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N=190)

Variables B SE β t(p) R2 Adj. 

R2 F(p)

Step 1  Self-management competency

        → Academic self-efficacy 
.75 .07 .61 10.58(p<.001) .37 .37 111.96(p<.001)

Step 2  Self-management competency

        →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57 .08 .47 7.31(p<.001) .22 .22 53.44(p<.001)

Step 3  Self-management competency

        →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Academic self-efficacy 

        →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25 .09 .21 2.80(p=.006)

.34 .33 47.04(p<.001)

.42 .07 .43 5.65(p<.001)

자기관리역량 수준과(β=.21, p=.006), 학업적 자기

효능감 수준이(β=.43, p<.001) 높을수록 취업준비행동 

수준이 높아지며, 취업준비행동을 설명하는 설명력(R2)은

34%이었다. 또한 Sobel test 검정결과에서도 매개효과

가 확인되었다(Z=4.59, p<.001)(Table 5, Fig. 1).

**p<.001, *p<.01

Fig 1. Mediating Effect of Academic self-efficacy in 

the Relation between of Self-management 

competency and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4. 논의

간호대학생의 자기관리역량과 취업준비행동과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본 연구는 수행되었다. 

대상자의 자기관리역량 점수는 5점 만점에 3.71점

으로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졸업학년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Yu의 연구[9]에서 3.67점, Kim 

등의 연구[21]에서 3.74점과 유사하며, 비교적 높은 수

준을 보여주었다. 자기관리역량은 학점 4.0 이상 그룹이 

3.0∼3.5 그룹보다 점수가 높았으며, 이는 자기관리나 

시간관리가 잘 되는 경우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계획 및 

이의 수행 확률이 높아지기에[10] 상위권 성적의 학생이 

중위권 학생보다는 자기관리역량 수준이 높은 것으로 

추론된다. 반면, Yu의 연구[9]에서 학과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경우 자기관리역량 수준이 높았던 결과와 유사한 

맥락으로 비교해보면, 본 연구에서는 전공만족도에 따라 

자기관리역량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자기관리역량이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9], 취업의 질 등[9]과 상관되는 

부분을 고려하면 간호대학생에게 의미있는 역량이라 할 수

있으나, 이와 관련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드물기에 추후 이 변수를 반영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대상자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3.49점으로 도구의 

차이는 있지만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Han의 

연구[36]에서 3.81점, Sung의 연구[14]에서 6점 만점에 

3.53점과 비교하면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중간이상 

수준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지닌 것으로 보이며, 일반

화를 위해서는 추후 동일도구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성적이 4.0이상인 그룹이 중하

위권 그룹에 비해 높았고, 전공만족도가 매우 높은 경우

가 불만족인 경우보다 높았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

으로 한 Sung의 연구[14]와 Yang의 연구[37]에서 학업

수준과 전공만족도가 높은 학생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간호대학생의 학업능력 향상과도 관련이 있기에[14]

높은 학점을 유도할 뿐 아니라, 본인의 전공에 만족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전공학습에 더 많은 가치와 시간을 배

분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론된다. 

대상자의 취업준비행동 점수는 5점 만점에 3.07점으로

Kim 등의 연구[21]에서 3.03점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취업준비행동은 학점이 4.0이상인 그룹이 중간이거나 

낮은 그룹에 비해 유의하게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비교해보면 성적이 높은 

그룹이 중간 또는 낮은 그룹보다 그리고 취업준비기간

이 길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취업준비행동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20-21], 본 연구결과와 부분적

으로 일치하였다. 반면, Lee 등의 연구[25] 에서는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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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연령이 많은 경우, 취업을 위한 

전공지원 동기가 있는 경우, 그리고 중위권 성적이 상위

권에 비해 취업준비행동 수준이 높아 본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차이를 보였다. 추후 전 학년, 다양한 연령대

및 전공지원동기 등의 배경변인을 반영한 반복연구 및 

학업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지도가 필요하다. 

한편 본 연구 대상자의 학점수준은 자기관리역량,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취업준비행동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며, 전공만족도 또한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수인 것으로 확인되

었다. 따라서 학과에서는 취업관련프로그램의 운영 시 

일률적인 접근보다는 학점 및 전공만족도 수준을 고려한

차별화된 전략을 적용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전공만족도가 비교적 낮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을 지도할 때 임상간호사만이 아닌 다양한

취업분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전공에 대한 시야

확대를 통한 전공만족도 수준의 향상방안 마련이 요구

된다.

대상자의 자기관리역량,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취업

준비행동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자기관리역량은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취업준비행동과 정적상관을 보였다.

선행연구에서 자기관리와 진로성숙도[37], 그리고 자기

관리역량과 취업준비행동이[21] 정적상관을 보인 결과와

유사하며, 대학생이 현재의 사회환경에 진출하고 적응

하기 위해서는 계획적인 자기관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37]. 또한 자기관리역량이 높은 학생은 일상

생활에서 시간 및 스트레스의 성공적 관리의 경험을 

토대로, 학업적인 측면의 관리능력에 관해서도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에 학업적 자기효능감도 높아지는 

것으로 추론된다. 대상자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취업준

비행동과 정적상관을 보였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14] 및 진로태도성숙[36]에 

정적상관관계를 보인 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마지막으로 대상자의 자기관리역량과 취업준비행동

과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에서 부분매개효과를 보였다. 먼저 대상자의 자기관

리역량이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설명력은 22%이었으

나,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매개하였을 때 설명력은 34%

로 증가하며,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매개역할을 하여 취

업준비행동 수준을 향상시켰다. 따라서, 대상자의 취업

준비행동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대학에서는 간호대

학생의 자기관리역량의 함양을 위한 중재 뿐 아니라 취업

준비가 필요한 상황에서 적절한 지식과 기술을 학습하

고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인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기관리역량이 졸업준비행동에 정적 영향[21] 그리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기관리가 진로성숙도에 정적 영향

[38]을 주었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대학생의 학

업적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14] 및 진로태도성숙

[36]에 정적 영향을 주었던 연구 및 중국 대학생을 대상

으로 한 Hou 등의 연구[15]에서 자기효능감이 진로적

응에 정적 영향 미친 결과와 유사한 맥락으로 설명된다. 

또한  준 결과와 비교할 수 있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취업을 위한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자기조절능력을 가능하게 하며[12], 전공만족도를 매개

하는 경우 진로태도를 성숙[3]시키는 변수로 결과적으로 

취업준비행동에도 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또한 자

기관리역량이 높은 학생은 시간 및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할 수 있고[6], 학업적 자기효능감에도 정적영향을 미친

다. 따라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매개될 때, 자기관리역

량은 졸업준비행동에 대한 설명력을 더욱 높일 수 있어, 

본 연구는 의미있는 결과임이 확인되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졸업학년 간호대학생의 취업준비행동의

향상을 위해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매개효과를 

규명하고자 시도되었다. 간호대학생은 간호대학 정원

증가[19] 및 상급병원 쏠림현상[20] 등의 현 취업상황을 

고려할 때, 본인에게 적절한 취업목표를 선정하고. 그에 

적확한 준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취업준비과정이

필요한 시점에 직면하였다. 연구결과, 자기관리역량과 

취업준비행동과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매개

효과를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들의 취업준비행동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취업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의 설정 및 달성을 위해

시간·스트레스 관리능력과 관련된 자기관리역량 및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동시에 함양하는 복합적 방안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에 대학에서는 대상자의 자기관리역량의 함양을

위해 교과중심이 아닌 역량중심교육을 우선하는 전략이 

필요하며[6], 학습자 중심의 수업을 통한 역량구현 및 

비교과프로그램에서의 자기관리역량수준 향상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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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실행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이러한 역량구현

과정에서 자기관리역량습득 경험으로 인한 성취감 획득

[6]이 자기효능으로 연계 되도록 통합적 중재전략이 매

개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교수자는 간호대학생에게

간호 관련 취업분야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대상자

의 전공만족도를 증진 시키고, 이를 학업적 자기효능감 

향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또한 취업

준비행동을 촉진 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 시에는 중

하위권 학업수준 그룹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차별화

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일부 지역의 간호대학생을 편의표집한 결과

로 일반화 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추후 전국 단위로 확

대한 표본추출 방법을 적용 및 표본 수 확대로 간호대학

생의 취업준비행동에 관련된 요인을 추가로 확인하고, 

이를 활용한 반복연구를 제언한다. 

  

REFERENCES

[1] R. Kanfer, C. R. Wanberg & T. M. Kantrowitz. 

(2001). Job Search and Employment: A 

Personality-motivational Analysis and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6(5), 837-855.

DOI : 10.1037/0021-9010.86.5.837 

[2] S. J. Park & I. S. Park. (2021). A Study on the 

Influence of Nursing Professional Value and 

Self-Leadership of Nursing Studen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11(3), 67-87. 

DOI : 10.35273/jec.2021.11.3.004

[3] S. G. Lee & J. K, Lee. (2008). The Difference of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and Degree of 

Satisfaction in the First Job of Korean University 

Student, Depending on Employment Goal.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1(3), 

1-25.

[4] Y. J. Ko & I. K. Kim. (2011). The Relationship 

between Professional Nursing Value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7(1), 62-71.

DOI : 10.5977/JKASNE.2011.17.1.062  

[5] K. H. Kim. (2018). Structural Equation Model of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Chonnam University. 

Gawngju.

[6] S. C. Kwon &　S. B. Kim. (2014). Study of the 

Self-management Competencies Program 

Development : Focused on a Formative Research 

Method.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8(2), 83-127.

[7] S. C. Kwon. (2017). A Study on Analysis of the 

Self-management Competencies that Jeju 

University Students Recognized.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11(5), 61-96.   

[8] C. Y. Song, Y. M. Son & C. E. Song. (2017). 

Self-management Skill and Labor Market 

Outcome of University Graduates. The Journal of 

Core Competency Education Research, 2(1),

47-67.

DOI : 10.52616/jccer.2017.2.1.47  

[9] M. O. Yu. (2019). The Relationship between 

Communication Competency,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and Self-management 

Competency of Nursing College Students in 

Graduation Year.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7), 

406-413.

DOI : 10.5762/KAIS.2019.20.7.406

[10] H. Y. Kim, S. Y. Kim, H. Y. Seo & E. H. So. (2017). 

Time Management Behavior and Self-efficacy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17(3), 293-300.

DOI : 10.11111/jkana.2011.17.3.293 

[11] A. Bandur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s: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 Hall. 

[12] A. Y. Kim & I. Y. Park. (2001). Constrution and 

Validation of Academic Self-efficacy Scal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39(1),

95-123.

[13] A. Bandur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215.

DOI : 10.1037//0033-295x.84.2.191.

[14] M. Pinquart & L. P. Juang & R. K. Silbereisen. 

(2003). Self-efficacy and Successful 

School-to-work Transition: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3(3), 329–346.

DOI : 10.1016/s0001-8791(02)00031-3 

[15] C. Hou, L. Wu & Z. Liu. (2014). Effect of Proactive 

Personality and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Career Adaptability among Chinese Graduates.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An International 

Journal, 42(6), 903-912.

DOI : 10.2224/sbp.2014.42.6.903 

[16] H. J. Lee. (2014). The Mediating Effects of 



졸업학년 간호대학생의 자기관리역량과 취업준비행동에 대한 융합연구 :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453

Academic Self-effic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Career Barriers and Career 

Aspiration. The Journal of Research in Education, 

27(1), 1-28.

[17] J. A. Seong. (2018). The Influence of Academic 

Self-efficacy and Job-seeking Stress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Nursing Student.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Research, 2(4), 25-35.

[18] M. S. Kim. (2019). The Analysis of Nursing 

Students’ Work Value, Career Attitude Maturity 

Influence on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1), 96-105.

DOI : 10.5762/KAIS.2019.20.11.96

[19]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8). 

Announcement of Measures to Improve the 

Working Environment and Treatment of Nurse.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

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

44262

[20] S. W. Hwang & H. S. Cha. (2020). Factors 

Influencing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1(5), 

131-140.

DOI : 10.5762/KAIS.2020.21.5.131

[21] E. A. Kim, S. J. Woo & K. I. Park. (2022). A 

Convergence Study about the Influence of 

Self-management Competency, and Grit on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of Graduate 

School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Convergence Society, 437-445.

DOI : 10.15207/JKCS.2022.13.01.437

[22] S. O. Shin. (2020). Nursing students' Feelings of 

COVID-19, Work Values and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10(12), 75-81.

DOI : 10.22156/CS4SMB.2020.10.12.075

[23] H. J. Choi & J. S. Kim. (2018). Comparison 

between Nursing Student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and Anxiety,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8(3), 21-33. 

DOI : 10.35273/jec.2018.8.3.002

[24] S. Y. Lee, P. S. Sung & Y. K. Kim. (2017). A Study 

on the Influence of Background Variable of 

Nursing Students, Career Plan, Career Exploration 

Behavior, Career Development on the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Health Service 

Management Review, 11(4), 49-68.

DOI : 10.18014/hsmr.2017.11.4.49

[25] F. Faul, E. Erdfelder, A. Buchner & A. G. Lang. 

(2009). Statistical Power Analyses Using G*Power 

3.1: Tests for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es. Behavior Research Methods, 41(4), 

1149-1160.

DOI : 10.3758/brm.41.4.1149

[26] J. Hair, W. Black, B. Babin, R. Anderson & R.  

Tatham. (2006). Multivariate data Analysis (6th 

Ed). Upper Saddle River. NJ: Pearson Prentice 

Hall.

[27] D. Hellriegel & J. W. Slocum. (2011). Organizational 

Behavior : South-Western Cengage Learning.  

[28] Y. G. Kim. (2014). The Research that Self 

Competency Influences on the Management by 

Objective and the Satisfaction of an University 

life. Master`s thesis. Daejeon University, Daejeon.

[29] J. H. Lim. (2007). A Study on a Structural Equation 

Model of the Effects of E-learning Perceived by 

Elementary School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Seoul.

[30] M. H. Yang. (2000). The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Self-regulated 

Learning Model. Doctoral dissertation, Seoul 

University. Seoul.

[31] J. K. Lee. (2000). A Study of Developing and 

Implementing Web-Based Self-Regulated Learning 

Models,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16(2), 

83-106.

DOI : 10.17232/KSET.16.2.83

[32] Y. J. Han. (2014). The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gree of Instruction Participation 

and Major Satisfaction and the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by the Major Selection 

Motive and their Work Valuers of University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Kyungsung 

University. Busan.

[33] Y. K. Yim. (2017). Impacts of Appearance 

Satisfaction, Self-esteem, And Career-choice 

Readiness on Job-Seeking Stress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Airline Service. Master’s 

thesis dissertation. Sejong University, Seoul. 

[34] R. M. Baron & D. A. Kenny.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DOI : 10.1037/0022-3514.51.6.1173 

[35] M. E. Sobel. (1982). Asymptotic confidence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Sociological Methodology, 13, 290–312. 



한국융합학회논문지 제13권 제5호454

DOI : 10.2307/270723 

[36] S. J. Han. (2013). The Influence of Academic 

Self-efficacy and Major Satisfaction on Career 

Attitude Maturity in Nursing Students. Korean 

Journal Adult Nursing, 25(5), 559-566,

DOI : 10.2307/27072361

[37] K. M. Yang. (2017). The Relationship among 

Professional Self-concept, Academic Self-efficacy 

and Major Satisfac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12), 445-453.

DOI : 10.14400/JDC.2017.15.12.445 

[38] S. O. Yoo. (2021). A Study on Effect of 

Self-management and Self-resiliency on Career 

Maturity i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15(5), 

153-161.

DOI : 10.21184/jkeia.2021.7.15.5.153

김 은 아(Eun-A Kim)                    [정회원]  

· 2011년 2월 : 전남대학교 일반대

학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1년 3월 : 전남과학대학교 간호

학과 조교수

· 2015년 3월 ∼ 현재 : 동신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 관심분야 : 간호교육, 기초간호, 지역사회간호

· E-Mail : eakim@dsu.ac.kr  

하 혜 진(Hey-Jin Ha)                 [정회원]  

· 2022년 4월 ∼ 현재 : 전남과학

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성인간호, 간호교육

· E-Mail : hj006204@naver.com

           


